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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pilot study were to 
describe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for pain control and to identify music preference for 
postoperative pain and anxiety control in Korean 
women who had a gynecological surgery. Sample:  A 
convenience sample of 52 women was recruited from 
a gynecological unit at P University hospital and they 
were interviewed to assess their perception of music 
therapy and music preference using a structured study 
questionnaire. Results: Fifty-six percent of women 
reported that music therapy would be effective and 
96% perceived it would be effective if combined with 
analgesics. The best music chosen for relieving 
postoperative pain and anxiety were Korean old pop 
and ballad song/music followed by Korean religious 
music, American pop songs, piano music, Korean 
classic songs, and Orchestra music. Conclusion: There 
was a cultural difference in music preference for the 

relief of post-operative pain in this sample. Therefore, 
effects of music for postoperative pain control need to 
b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musical preferences of 
postoperative wom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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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통증은 심한 불편감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지

연을 초래한다. 또한 심한 통증이나 조절되지 않은 통증으로 

인해 환자에게는 면역력 저하와 교감신경계-부신 스트레스 반

응을 자극하여 감염, 뇨 정체, 근육긴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Zeller, McCain, & Swanson, 1996). 실제 임상현장에서 보고

되는 부인과 수술환자의 통증양상을 보면 수술 후 2일 동안 

중등도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었고(Good, Stanton-Hick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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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수술환자의 31%는 수술 후 4일까지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Melzack, Abbott, Zackon, Mulder, & Davis, 

1987) 대상자의 안위감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증관리

가 필요하다.

통증관리는 간호 실무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간호사는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정도를 사정하고 통증의 부정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통증의 정확한 사정과 적절

한 간호중재의 제공은 환자의 통증관리에 필수적이다. Good

과 Moore(1996)가 개발한 ‘통증관리’에 대한 중범위 간호이론

에 따르면 약물요법에 비약물성 요법(이완, 명상, 마사지, 음

악 등)을 병행하여 대상자의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고, 간호

사는 통증조절 정도와 부작용을 규칙적으로 사정하여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에게 진통제 사용법을 교육하고 주

의 깊은 간호를 제공할 때 효과적인 통증관리 효과를 획득하

게 된다.

임상에서 흔히 적용되는 비약물성 통증관리법에는 전환요법

(distraction)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환자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전환시킴으로써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Park, 2000). 이 때 선택되

는 방법 중 하나가 음악요법인데, 음악요법(music therapy)이

란 치료의 목적 즉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

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그

리고 정서적 통합과 질병이나 불구를 치료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2005).

음악이 신체에 미치는 생리적 효과를 보면, 음악은 교감신

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완을 시켜 부교감신경이 증진되

어 심장 박동수나 위장운동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신진대사

를 촉진시키고 호흡, 맥박과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

고(Hong, 1994) 내분비계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 아

드레날린이나 그 밖의 다른 호르몬도 방출시켜(Park & Choi, 

1997) 동통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Hong, 1989). 또

한 음악이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는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고, 

내적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분노와 증오의 감정

을 생리적으로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어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이용되어 왔다(Kwon & Kim, 2000; Park & Park, 2000; 

Penny & Anthony, 1996). 이와 같이 음악요법은 생리적, 심리

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건강관리 상황

에서 간호중재 및 치료도구로서 넓게 적용할 수 있다.

많은 문헌에서 통증관리의 방법으로 음악을 단독으로 제공

하거나 약물요법과 병행을 통해 수술환자에게 신체적 안위를 

증진시키거나 조직손상과 함께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해결

함으로써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킨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Augustin & Hains, 1996; Good et al., 1999, 2001; Hong, 

1989; Joung, 1999; Park & Choi, 1997; Renzi, Peticca, & 

Pescatori, 2000). 그러나 수술을 앞둔 대상자에게는 비약물성 

요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진

통제 요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을 뿐 음악요법이 수술환자에

게 적용되는 예가 극히 적은 상태여서, 연구결과를 근거로 활

용한 실무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음악효과의 정도는 음악자체와 관련된 많은 변수와 

청취자의 개인적 특성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Cook, 1981) 수

술불안과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를 이완시키는 음

악과 환자가 선호하는 음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음악

의 선호도는 음악이 치료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때 매우 중요

한데, 일부 통증연구(Joung, 1999)에서는 대상자에게 편안감을 

제공하리라고 여겨지는 클래식음악을 일관되게 선택하였다. 

그러나 일 연구(Good, Picot et al., 2000)에서는 통증완화를 

위해 선택된 음악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다양한 문화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5가지 서양음

악(피아노, 오케스트라, 재즈, 하프, 전자 연주음악)이 주어졌

을 때 미국 백인들은 주로 오케스트라 연주음악을 선호하고, 

미국 흑인들은 재즈음악을, 대만인들은 주로 하프 음악을 선

호하였다. 또한 태국의 분만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서는 피아노 음악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Phumdoung & Good, 2003).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음악이 선택되

어야 음악의 치료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수술 후 통증관리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부족한 상황

에서 부인과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이 갖는 통증조절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통증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통증과 불안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음악이 무엇인

지 파악하여 추후 중재연구에 사용할 음악선택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개 지역 부인과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요

법의 수술통증 조절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수술통증 

및 불안 감소를 위해 대상자가 선택하는 음악의 선호도를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된 예비 조사연구이다. 

2. 용어정의

음악선호도란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 개인이 특별히 가려

서 좋아하는 정도로서(Good, Picot et al., 2000) 본 연구에서

는 국내외 음악을 고전음악, 대중음악, 종교음악으로 나누어 

제시한 13가지 음악종류 중 대상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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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탐색적 조사연구 설계를 이용하여 부인과 수술

환자에게 음악요법의 통증조절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음악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P지역에 위치한 1개 대학병원에서 복부절개

를 통해 부인과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52명이다. 대상자 선

정기준은 전신마취를 통해 부인과 수술을 받기로 예정하여 

병원에 입원한 20-70세 여성이며, 개복술이 아닌 복강경을 통

한 수술이나 질식자궁절제술을 시행받기로 예정된 경우,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인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도구

1) 음악에 대한 통증조절에 대한 효과인식 조사 

수술 후 통증경감을 위한 음악요법에 대한 인식조사는 이

전 연구(Ahn & Kim, 2004)에서 사용한 비약물성 요법에 대

한 인식도 1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 중 3개의 문항을 선택

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1) 약물요법 단독 적용시 2) 음악

요법 단독 적용시 3) 약물요법에 음악요법을 병행한 경우 통

증조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

을 통해 1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4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5 ‘전

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의 5점 평정척도로 응답하였다.

2) 음악선호도 조사

음악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자는 국내외 음악

장르를 고전음악, 대중음악, 종교음악으로 나누어 13가지 음

악종류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한국 고전음악에는 궁중음악, 

창극 및 판소리, 가곡, 민요 등을 포함하였고, 한국 대중음악

에는 가요로 흘러간 노래와 발라드 노래를 포함하였고, 우리

나라 종교음악에는 그리스도 음악과 불교음악을 제시하였다. 

국외음악에는 서양 고전음악 종류로 오케스트라, 피아노, 하

프를 포함하였고, 서양 대중음악으로 재즈와 팝 음악을 제시

하였다. 이 중 대상자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음악 3가지를 

선택하게 하였고, 이후 수술로 인한 통증(감각적 통증과 정서

적 통증) 및 불안 정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 3가지

를 추가로 선택하게 하여 음악 선호도를 확인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특성, 질병과 수술관련 특성

추가질문지를 이용하여 면담과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자는 수술 전날에 부인과 병실에 방문하여 수술예정표

에 명기된 환자의 목록을 살펴 이들이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가능한 연구대상자에게 접근을 시도

하였다. 연구자는 가능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소개하였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 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이

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이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음악요법의 통증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고, 대상자에게 13가지의 

음악목록을 보여주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 3가지와 수술

통증 및 불안경감에 도움이 될 음악 3가지를 선택하게 하였

다. 자료 분석은 음악요법의 통증조절 효과인식도를 알아보고

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음악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응답 set을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질병 특성들이 약물 및 음악요법에 대한 효과인식 수준에 

차이를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6세(SD=8.8)로서 40-49세 연령대

가 46.1%로 가장 많았고, 연령범위는 26세에서 66세까지였다. 

대상자의 대부분(92.3%)이 기혼자였고, 학력은 과반수이상

(51.9%)이 고졸이었고 26.9%가 대졸이었다. 대부분(86.5%)의 

대상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는 기타 종교를 갖고 있었

다. 이들의 가족수입은 100-199만원 수준이 30.8%, 200-299만

원이 3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0만원 이상이 25.0%였다. 

질병과 수술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57.7%가 제왕

절개술을 포함한 수술을 전신마취 하에 1회 이상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진단명은 양성질환 46.2%와 악성질환 

53.8%로 분포되었다. 수술 유형에는 전 자궁 적출술보다 약한 

정도의 수술은(예: 난소절제술) 23.1%, 전 자궁 적출술과 난소

의 단측 또는 양측 절제술은 48.1%, 수술범위가 큰 근치적 

자궁 적출술은 28.8%로 나타났다.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PCA를 사용한 대상자는 7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중 

경막외 PCA는 63.5%가, 정맥로 PCA는 13.4%가 사용하였다. 

나머지 23.1%는 정맥 또는 근육주사로 주어지는 진통제를 이

용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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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2)

Item  Category f %

Age (years)
Mean(SD)
=46(8.8)

 29-39
 40-49
 50-59
 60

110
 24
 11
  6

21.2
46.1
21.2
11.5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10
 27
 15

19.2
51.9
28.8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m
 Other
 None

 9
 5
27
 4
 7

17.3
 9.6
51.9
 7.7
13.5

Marital Status  Married
 Never married

 4
48

 7.7
92.3

Family monthly 
Income(1,000 
Won)

 < 1,000
 1,000-1,999
 2,000-2,999
 3,000

 7
16
16
13

13.4
30.8
30.7
25.0

Surgery 
experience

 Yes
 No

30
22

57.7
42.3

Diagnosis  Malignant disease
 Benign disease

28
24

53.8
46.2

Type of 
operation

 Minor surgery than TAH 
 TAH + unilateral or both SO
 Radical Hysterectomy 

12
25
15

23.1
48.1
28.8

Method for pain 
control

 PCA
    via Epidural
    via IV
 No PCA: IM analgesia

40
33
 7
12

76.9
63.5
13.4
23.1

2. 음악요법의 통증조절 효과에 대한 인식수준

먼저 통증조절에 약물요법만을 사용할 경우 통증조절 효과

에 대한 인식도는 대상자의 42.6%는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

다’라고 인식하였고, 57.4%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

하여 대상자 전원이 약물요법의 통증조절 효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통증조절에 음악요법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10.0%가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46.0%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32.5%는 ‘잘 모르겠다’, 10.0%는 ‘별로 효과

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

고 답변하여 대상자의 56% 가량이 음악요법이 통증조절에 단

독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인식하였다. 세 번째로 약물요법

에 음악요법을 병행시 통증조절 효과에 대해서는 51.0%가 ‘매

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45.1%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9%

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대상자의 96%가 약물과 음악

요법의 혼합적용이 한 통증조절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특성 중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 가족수

입, 수술경험 등은 대상자가 인식하는 통증 수준에 영향을 미

치고, 또한 통증을 줄이고자 하는 최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선

호할 것으로 여겨 이러한 특성들이 약물 및 음악요법에 대한 

효과인식 수준에 차이를 미치는 지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음악선호도

대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에는 제시된 13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나라 흘러간 노래/연주곡이 20.8%를 차지하였고, 

미국 팝송 또는 팝 연주곡(16.8%), 우리나라 발라드 가요/연주

곡(15.2%), 우리나라 종교음악(11.2%), 우리나라 가곡(8.8%) 

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한국 대중음악이 주로 선택되었고,  

다음으로는 서양 음악의 종류인 피아노(7.2%), 재즈(4.8%), 오

케스트라(4.0%) 순으로 음악선호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Music preference in general         (N=52)

Type of Music f* %

 Korean old pop song/music
 American pop song/music
 Korean ballad song/music
 Korean religious song/music
 Korean classic song
 Piano
 Jazz
 Orchestra

26
21
19
14
11
 9
 6
 5

20.8
16.8
15.2
11.2
 8.8
 7.2
 4.8
 4.0

* multiple responses

수술 후 통증조절 및 불안감소를 위한 음악 선호도 조사에

서는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종교

<Table 2> Perceived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for pain control                                          (N=52)

Methods
Very Effective

f (%)

Effective

f (%)

Not sure

f (%)

Little Effective

f (%)

Not at all

f (%)

 Analgesics alone
 Music therapy alone
 Combination therapy
 (Analgesics + Music)

22 (42.6)
 5 (10.0)
27 (51.0)

30 (57.4)
24 (46.0) 
25 (45.1)

-
17 (32.0)
 2 ( 3.9)

-
5 (10.0)

-

-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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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국 팝송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들은 감각적 통

증 감소를 위해 우리나라 흘러간 노래/연주음악(22.1%)와 발

라드 가요/연주음악(22.1%)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종교

음악(17.6%), 미국 팝송/연주음악(16.2%), 피아노(10.3%), 가곡

(5.9%), 오케스트라(2.9%) 음악을 선호하였다. 정서적 통증과 

불안감소를 위한 음악선호도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선호도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흘러간 노래/연주음악(27.7%), 발라

드 가요/연주음악(21.5%), 종교음악(16.9%), 미국 팝송/연주음

악(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에게 통증 및 불안조

절을 위한 음악요법 적용시 국내외 음악을 모두 고려하여 다

양한 음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able 4>.

논    의

약물요법의 동통경감 효과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럼에도 수술 후 통증은 중요한 임상적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

는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통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실례로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통

증정도를 비교한 결과 간호사는 환자에 비해 대상자의 통증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ark, 1999) 간호사

와 의료진이 통증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암시하

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팀과 협조하여 대상자가 호소

하는 통증정도를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통증조절에 효과적인 

다양한 약물적, 비약물적 요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

고 특히 대상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통증경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적 비약물성 요법에 대한 효과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Good & Moore, 1996) 실제 환자의 편안

감과 회복촉진에 도움이 될 적극적인 통증관리 서비스가 이

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자는 수술환자가 약물요법을 통한 통증조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수술환자의 주 호소내용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수술환자의 편안감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통

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탐색하게 

되었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비약물요법 중 음악요법의 단

독 적용 또는 보완적 적용이 수술 후 통증과 불안 경감에 효

과가 있다는 여러 국내외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때 음악

요법을 적용받는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음악이 선

택되어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제언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의 음악요법에 대한 효과인식도와 이들의 음악선호도

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음악요법이 수술 후 통증경감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중재연구에서 제공할 음악 선택에 대한 근

거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들이 보고한 음악요법의 통증조절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56%의 대상자가 음악을 단독 사용시 통증조

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

에서 손쉽게 듣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거나 

편안감을 느끼는 일반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음악의 통증조절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상자의 인식도를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기존의 약물요법에 병행한 음악요법에 대해서는 96%의 

대상자가 통증조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아

마도 약물요법에 대한 신뢰도와 더불어 음악요법이 보완적으

로 제공할 편안감과 이완감이 대상자의 인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술을 앞둔 대상자들이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는 약물요법과 다

양한 비약물성 요법을 병행한다면 통증경감 효과가 더 클 것

으로 인식하였다는 Ahn과 Kim의 연구(2004)와 맥을 같이 한

다고 하겠다. 이에 임상간호사는 수술 전날 환자에게 수술통

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성, 비약물성 요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중 대상자가 음악요법을 병행하기 원하

는 경우 휴대용 카세트와 대상자의 선호도에 맞는 음악 테잎

을 준비하여 제공할 때 수술환자의 통증경감을 도모하여 편

안감을 증진시키고 수술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음악선호도의 문화적 차이를 연구한 Good과 Picot 등(2000)

의 연구에서 음악선호도는 개인이 속한 문화적 배경과 연관

됨을 발견하였다. 실제 수술 후 통증완화를 위해 자신이 선호

하는 음악들을 대상자가 원할 때마다 듣게 한 연구(McCaffrey 

& Good, 2000)에 따르면 음악청취를 통해 대상자들은 수술 

후 불편감이 감소되고, 낯선 환경에의 적응을 쉽게 이루고, 

<Table 4> Music preference for decreasing pain sensation, pain distress, and anxiety                          (N=52)

Music
Pain Sensation Pain Distress Anxiety

f* % f* % f* %

 Korean old pop song/music
 Korean ballad song/music
 Korean religious song/music
 American pop song/music
 Piano
 Korean classic song/music
 Orchestra

15
15
12
11
 7
 4
 2

22.1
22.1
17.6
16.2
10.3
 5.9
 2.9

18
14
11
 8
 5
 4
 3

27.7
21.5
16.9
12.1
 7.7
 6.2
 4.6

18
14
11
 8
 5
 4
 3

27.7
21.5
16.9
12.1
 7.7
 6.2
 4.6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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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불안, 공포로부터 전환되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이는 치

료효과를 갖는 음악은 개인의 문화특성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한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조사한 결과, 한국여성들은 흘러간 가요, 분

위기 있는 발라드 가요음악 등을 선호하여 한국음악이 멜로

디와 함께 노래가사를 통해 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적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미국 팝송이나 팝

송 연주곡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

의 평균연령이 40대로서 70-80년대 즐겨듣던 팝송에 대한 선

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

람에게는 일반 음악보다는 종교음악을 통해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불편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여, 개인의 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음악제공 역시 필수적

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양음악인 오케스트라와 피아

노 등은 선호정도가 한국가요, 종교음악, 팝송 등에 비해 우

선순위가 밀려나, 한국인의 문화 특성이 음악선택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대상자의 문

화적 특성을 고려한 음악을 서양음악과 함께 제공한 경우 대

상자의 20% 이상이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특성이 담긴 음악을 

선택하였다는 연구들(Good & Chin, 1998; Good, Picot et al., 

2000)과 음악선택에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Krumhansl 

et al., 2000)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단, 위 연구들은 

대상자에게 짧은 시간동안 음악을 직접 들려주고 그 중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음악선호도를 조

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3가지 목록을 통하여 조사한 것이

기에 음악내용에 대한 현실감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중재

연구를 시행할 때에는 음악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음악종류를 

10-20초 가량 들을 수 있도록 미니 테잎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직접 음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음악요법에 대한 현실감을 제

공하고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한국적 문화성향이 담긴 음악과 서양음악을 

모두 제공하여 그 선호도를 파악하고, 실제 선호된 음악종류

가 대상자의 수술통증 경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비교

하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일 연구(Park & Choi, 1997)에서는 부인과 수술환자

의 불안을 경감시키고자 음악종류를 제시한 결과 대상자들은 

성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40%), 다음으로 경음악(30%), 

고전음악(25%), 팝송(5%) 순으로 선택되어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 조용하고 차분하며 종교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제시된 음악종류의 다양

성, 대상자의 연령분포, 종교, 및 지역적 분포가 다르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일개 지역 대학병원에 입원

한 소수의 표본으로 수행한 예비조사의 결과이므로 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다양한 지역에

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큰 표본크기를 이용한 반복연구

를 통해 여성의 수술 통증 및 불안감소를 위한 음악선호도가 

재확인 되어야 한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동일지역 수술환자

에게 이번 선호도에서 높게 나타난 몇 가지 음악을 들려주고 

이 중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게 하고, 실제 자신이 

선택한 음악이 수술 후 통증 및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할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탐색적 조사연구로서 52명의 부인과 수술을 받

는 중년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통증경감을 위한 음악

요법에 대한 효과인식도와 음악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자

들은 통증완화를 위한 음악요법에 대해 5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고, 음악요법과 약물요법

의 병행에 대해서는 9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

다. 한편 대상자들은 수술 후 통증 및 불안완화를 위해 제시

된 음악종류 중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서양음악보다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중음악(흘러간 노래나 발

라드 가요음악)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종교음악, 미국 팝송, 그리고 피아노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수술 후 통증을 경감시키는 

음악을 선택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한 한국 고유의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환

자의 통증 및 불안조절에 기여하고, 수술 후 회복과 편안감을 

증진할 수 있는 음악요법을 보완적 간호중재로 적용하되, 대

상자의 음악선호도를 고려한 음악요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예비조사이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음악선호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동일지역 여성을 대상

으로 음악 선호도를 고려한 음악요법 또는 약물과 음악 병행

요법에 따른 수술 후 통증 및 불안 경감 효과를 평가할 임상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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